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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또래들과 생활하며 살아가는 중학생들의 삶의 경험과 경험의 의미는 어떠한 

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3명의 중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여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디〈Oandinin & ConneJJy, 1985, 2000)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초부터 2019년 4월 중순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심층 면담의 내용을 전사한 녹 

취록을 비롯하여 대회록꾀· 연구자 저널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였다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 

들의 경험은 시간적, 공간적, 장소의 3차원 내러티브 탐구공간에 따라서 탐색하였다 청학동 서당에서 생 

활하는 참여자들이 풀어낸 내러티브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기, 서당공부와 어 

른들에 대해 열리는 마음,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에 릇함,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로 의미를 도출하였 

다 이를 바탕으로 논의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요약, 의미들에 대한 구체적 인 해석, 그리고 연구와 관련하 

여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삶을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주요어 : 청학동 서당 삶의 경험 정당성 내러티브 탐구 

* 이 논문은 제 1저자인 김유나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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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내러티브를 시작하며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생들의 경험 

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의 청학동 서 

당에서의 경험에 대한 자전적인 내러티브로 

시작한댜 자전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연구자 

는 청학동 서당과 관련하여 의미있고 중요한 

사건과 내용, 특정한 관심과 고 관심의 근원 

음 성찰하고 이러한 경험이 본 연구와 어떠 

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Clandinin, 2013; Clandinin & Connelly, 2000). 

1. 연구자의 개인적 내러티브 

어린 시절,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장했던 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저 안쓰럽고 측은하기만 하 

였댜 부모님의 부재도 경험한 적이 없었고,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적도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이러한 사정들은 머릿속으로만 이해 

되었음 뿐 온전히 마음속으로 다 받아들여지 

지 않았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입장이 아니 

라 가까운 형, 누나처럼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학업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전부였다. 고렇게 나는 아이들이 처한 

환경은 마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 

아이들 곁에 머물렀다. 

2008넌 겨울 청학동은 내학생이 된 나에게 

매우 낯설고 이질적인 공간으로 다가왔다. 유 

년기에 부모님의 권유로 서당에서 단기간의 

짧은 캠프생활을 경험했던 나의 즐거운 기억 

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을 곳곳의 서당들은 엄 

숙한 분위기를 자아냈으며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댜 분위기에 압도되어 갈 곳을 헤매고 

있음 때 길가의 산책로를 따라 정다운 이야 

기를 나누며 결어 내려오던 아이들은 낮선 이 

방인이었던 나의 마음속 경계를 풀게 하고 따 

뜻함과 편안함을 가져다주었다. 찬바람이 얻 

굴 곳곳에 서려 두 볼은 반갛고 장난기 가득 

했던 아이들의 모습은 방학이 되면 나의 반결 

음을 서당으로 향하게 하였다. 당시 대학생이 

었던 나는 학기 중에 아이들을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매번 방학 기간 동안 한 달 내내 

서당에서 함께 생환했기 때문에 어색하거나 

불편하지 않았다. 서당에서 아이들과 오랜 시 

간음 함께 지내다 보면 아이들은 종종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하였다. 사소하게는 

학교에서 일어난 이야기에서부터 친구, 가족 

고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만의 

비밀 이야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틸어놓았다. 

아이들이 서당에 오게 된 계기들은 다양했 

댜 부모님이 맞빌이를 하셔서 항상 집에 홀 

로 남아 있어 서당에 온 아이도 있었고, 도시 

의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거나 순간의 호기 

심을 찹지 못하고 또래의 친구들과 비행을 저 

질러서 서당에 오는 경우도 있었다. 서당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생환한 아이들은 

서당이 마치 집과 같은 의미가 되어 편안하고 

안정적인 모습으로 누구에게나 선한 인상음 

주었지만, 서당에 처음 와서 이제 막 적응을 

시작한 아이들은 대부분 불안하고 적대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아무 

곳에도 받아주지 않아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자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서당에 온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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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비행문제로 서당에 온 아이들의 대부 

분은 부모님이나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부 

정하고 원망하며 종종 서당 내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일쑤였다. 자신의 입장과 

는 다르게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서당에 

왔음 것이고 집을 떠나 낮선 환경에 적응한다 

는 것도 분명 어려운 일이었음 것이다. 

몇 해가 흐른 뒤 대학을 졸업한 나는 부모 

님의 품을 떠나 청학동 며느리가 되어 서당의 

구성원이 되었다. 내가 생각했던 이상적인 모 

습과는 달리 서당에서의 생환은 처음부터 쉽 

지 않았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환 

양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했고 산중에서 사 

는 삶은 불편함의 연속이었다. 서당 생환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대학 시절과는 달리 사 

생환 없이 매일 학생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집 

이었고, 무엇보다도 아이들 부모님을 대신하 

여 부모와 스승으로서의 역할을 총실히 수행 

해나가야 한다는 집이었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서당은 비단 교육기관으로 

써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으로써의 역 

할까지 함께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단순 

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을 넘어 마 

치 고들의 부모인 양 산뜰히 아이들을 챙기고 

보살펴야 했다. 

청학동에서 최선음 다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펴왔지만 고들의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힘 

들었던 기익도 많댜 칭학동 서당에서 아이들 

을 돌보며 학교에 보내는 나에게 아직 자녀를 

낳아보지 않아서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가시 돋친 말부터 시작해서 왜 학업성적이 떨 

어졌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부모 

들은 자식을 직접 키우지 못하고 청학동 서당 

에 맡기면서 자식들에게 해 주어야 하는 모든 

일을 청학동 서당에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 

지 어떤 때는 고민이 되기도 하였다.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본다는 

것은 찹으로 어려운 일이었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였으며, 아이들에 대한 막중 

한 책임감이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물론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배울 집도 많 

고 즐겁고 행부한 기억도 많았다. 하지만 아 

이들이 학교나 서당에서 문제를 일으킬까 노 

심초사하며 실제로 문제라도 생기면 반생한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수습하느라 편안한 날 

보다 고렇지 않은 날의 연속이었다. 문제행동 

으로 인해 서당에 온 아이들의 대부분은 부모 

님이나 자신에게 처해진 상황을 부정하고 원 

망하며 종종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일으키기 일 

쑤였댜 학생들의 이러한 일탈행동은 나에게 

아찔한 경험을 가져다주었지만, 생각해보면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었다. 아마도 집과는 

다른 분위기, 규칙과 규율, 새롭고 낮선 이들 

이 아이에겐 불편하고 힘든 일일 것임이 분명 

하였댜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서당에 적응하 

는데 찹 많은 시간이 걸렸다. 마음 한편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음 잘 버터내고 이겨낸 

것이라고 수없이 다짐하면서도 늘 두려웠던 

것 같댜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고, 선생님이라는 역할에 따른 부 

담갑도 있었나 그럽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 

해 내가 해 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최 

대한 아이들이 스스로 서당에 잘 적응하여 즐 

겁게 생활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해주고 그 

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일이었다. 

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에게는 친구처럼 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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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종은 선생님이 되고자 했고, 아직은 너 

무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님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많은 고민들 속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중 하나는, 이러한 시간들 속에서 나는 분명 

히 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누구 

보다 아이들을 이해하고자 노력했고, 후에 아 

이들이 서당을 떠나 다시 가정의 품으로 돌아 

갔을 때 반듯한 아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 

으로 바랐댜 이런 나의 마음이 아이들에게 

닿았는지 아이들과 나 사이의 정서적인 유대 

와 교류는 힘든 서당 생환에서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아이들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고들을 

곁에서 관찰하여 알게 된다는 것보다는 직접 

아이들 자신이 되어서 고들의 눈을 통해 세상 

음 바라보고 깊이 있게 사고하여 진정으로 이 

해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 

렸음 때의 가정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하 

고 이러한 상처를 가지고 청학동에 들어와서 

생환하는 학생들의 적응은 학생들에게만 해당 

하는 것이다. 개 인적 인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생환 모습은 평범한 가정에서 생환 

하며 공부하는 학생들과는 다르다. 이 학생들 

의 삶의 모습은 학생 개인의 삶으로만 바라봐 

서는 안 되며 가정, 이웃, 사회가 함께 고민하 

고 어루만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이 

유로 본 언구에서논 칭학동 서당에서 생할하 

는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 

들의 경험을 통해서 학생들을 있는 그대로 이 

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사회는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짐에 

따라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등의 

수지계급론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저게 

급론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파괴해 나가 

고 있댜 또한 자식에게는 보다 종은 교육 환 

경음 마련하고자 노력해도 부모의 넉넉하지 

않은 경제상황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시 

키지 못한디{서울신문, 2019.11.25; 연합뉴스, 

2015.11.17). 아이들도 가정적인 상황이 어렵거 

나 공립학교에서 비행이나 학교 부적응과 같 

은 원인으로 적응이 힘들 경우 부모와 같이 

지내지 못하고 전학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들 

이 반생한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 

해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경우 

부모는 자녀들과 떤어져 지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댜 

가정생환의 어려움은 사회계층의 양극화로 

인해서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지고 이 

혼 등의 이유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산지 못 

하게 되는 경우에 반생한다. 부모갈등이나 이 

혼으로 인한 가정 내의 구조적인 문제나 어려 

운 환경에 놓이게 되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 

게 가 이 에 해 당한디-(Fincham, Crych, & Osborne, 

1994). 부모는 경제적인 부분을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가정음 대신하여 위탁할 곳 

을 찾아 자녀를 보내고 경제적인 면에 협을 

쓴다(한국일보, 2019.07.06). 이러한 가정의 경 

우 자녀는 자신을 대신 양육하고 보살피는 곳 

에 가게 되며 부모는 따로 살면서 경제적인 

지원을한다 

학교생활 부적응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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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 학교생환이라고 하는 삶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 

에 수용 또는 만족하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음 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모선, 2018; Laird, Petti, Dodge, & 

Bates, 1999). 학교 부적응이 나타나는 원인은 

다양한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촉반된다고 볼 수 있다. 낮은 자아존중감이나 

불안감, 공격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비롯 

하여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에서 경험하는 부 

정적인 정서 역시 학교 환경요인(윤명숙, 조혜 

정, 이현희, 2010; Crystal et al., 1994)으로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된다. 학교 부적응은 학생들 

로 하여금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이게 하 

거나 학교를 고만두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댜 이러한 가정적인 문제, 학교생환의 부적응 

으로 인한 부정적인 사유로 서당을 찾아오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있다. 

지리산 청학동에 있는 서당은 과거 전통 서 

당교육의 명맥을 이어받아 서당교육의 정체성 

음 유지하면서 현대의 공교육을 병행해 훈육 

과 예법을 통한 인성 · 예전교육을 중집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당은 전통적인 교육이넘 아 

래 교육의 새로운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해 매체로부터의 차단 및 자연 친화적인 교 

육환경과 인성과 예를 중시하는 서당교육의 

특수한 이집 때문에 가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논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서당에 거주하며 일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비롯하여 

서울과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학생들, 

중·소도시에 사는 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곽재용, 2010). 

서당은 공교육의 문제집을 보완하고 교육적 

가치를 회부하며, 학생들의 자율성과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서당의 

특성으로 인해서 가정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 

생들과 학교에서의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은 

서당에서 생환하면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게 되는데 이러한 학생들이 어 

떠한 경험을 해나가는가에 관해서는 연구된 

바가 많지 않다. 고동안 이루어진 서당에 관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각 시대별에 따른 

전통 서당교육에 관한 연구들이나(김태환, 

2004; 정찬호, 2017), 전통 서당의 교육방법을 

환용한 연구(곽민희, 2010; 정수령, 2002) 혹은 

전통적인 서당교육과 현대적 교육을 연계한 

연구(서석훈, 2009; 원준수, 2012) 등이 있음 

뿐 실질적으로 서당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 

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분위 기 속에서 비행 이나 학교부적응 또는 가 

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장기간의 서당생환을 

경험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 

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부모와 분거하여 독립 

적인 생환을 영위해나가므로 서당이라는 새로 

운 공간에 적응해나가는데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댜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아정체감을 형성 

하고 가정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부모를 비돗 

한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사회적 

발달과제를 확립해 나가야 하는 청소년 시기 

에 가족과 분리되어 서당에서 집단생활을 하 

는 청소년들은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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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들도 있지만 이 경험들은 가족과 관련된 

경험, 사회와 관련된 경험 등이 부잡하게 얽 

혀있댜 이 학생들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의 본질적인 구조와 더불어 아픔 

음 갖고 생환하는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 

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고것을 통해 

학생들의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Connelly와 Clandinin 

(1990, 2000)이 개념화한 내러티브 탑구를 연 

구방법론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 

댜 Clandinin과 Connelly(2000)에 의 하면 내 러 티 

브를 탑구한다는 것은 일종의 삶의 형태이며 

경험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청 

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탑구하여 고들의 삶을 이해하는 

적합한 연구방법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 

환하는 학생들의 경험을 내러티브로 풀어내 

고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이 어 

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이 학생들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 

처들과 고민들은 어떠한 것들이고 서당에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가를 이해함으로써 청 

학동에서 생환하는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을 놀이논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바탕으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같댜 

첫째,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는 경험은 어 

떠한가? 

둘째,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내러티브에서 경험의 의미는 무엇 

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선정 

질적연구에서는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풍부 

하고 깊이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연 

구찹여자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Denzin & 

Lincoln, 2018; Patton, 1990). 내러 티브 탐구방법 

의 경우 소수의 찹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 

행하기 때문에 연구의 질과 방향이 어떤 찹여 

자를 선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며 연구찹여자 

와의 관계에 있어 라포 형성의 수준에 따라 

연구찹여자들의 이야기가 달라지고 이는 곧 

연구 과정에 직결되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 

친댜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정한 연구찹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한 지 1년 이상 

된 만 17세 미만의 청소년, 둘째, 서당에서 중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셋째, 내러 티브 탑 

구에 필요한 장기적 인 면담이 가능한 청소년, 

넷째,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능력 

이 총붙히 있논 청소넌, 고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청소년 

이댜 청학동 서당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학생 

들이 분포하여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중학생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이유는 초등학생의 경우 서당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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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 기본 정보 

연구참여지{가명) 入1 日
OE 연령 가족형태 입소배경 거주기간 

김선두 16 7년 

나배려 

남
―
남
 

16 

재훈가정 

한부모7}정 

가정불화 

비행문제 3년 

강태풍 남
 

15 재훈가정 학교부적응 4년 

경험을 이야기함에 있어 언어적인 표현능력이 

총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적인 특성상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장기적 인 면담 

음 진행하기에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선정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 찹여를 승낙한 총 3명 

의 중학생들을 연구찹여자로 선정하였다. 연 

구찹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과 같다. 

2. 연구수행절차 

현장에 들어가기: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연구찹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청학동 서당 

의 학생들은 초 · 중등학교 학생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이며 교육 프로고램은 인성 · 예전교 

육을 중집으로 편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서당 

근처의 공교육 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이 모두 끝마친 

후에야 서당으로 귀가한다. 공교육과 서당교 

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학생들에게 비 

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서당 내에서 학 

과 공부를 비돗하여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감과 

같은 한문학습과 기본적인 예절교육, 서예, 유 

소년 축구교실, 독서나 기타 예체능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리산에 인접한 자연환경 

으로 인해서 주말에는 자연체험학습을 비롯하 

여 외부로 나가 문화여가 활동을 즐기거나 서 

당에서 자유시간 및 개인시간음 갖는다. 학생 

들은 방학이 시작되거나 명절 연퓨가 되면 가 

정으로 돌아가 짧은 시간음 보내고 다시 서당 

으로 돌아오며, 부모님이 언제든지 원하는 때 

에 퓨가나 외박이 가능하다. 위와 같은 청학 

동 서당의 교육환경에서 연구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함께 생환한 지 8년차에 접 어들었으 

며, 고간 다양한 학생들을 경험하고 이들과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이미 

연구주제에 적합한 현장에 들어와 있었다고 

할수있댜 

현장에서 현장 벡스트로: 이야기의 장소에 

존재하기 

현장에서 현장 멕스트로 이동하는 단계는 

내러티브 탐구자가 현장에 들어가서 자료 수 

집을 하며 현장 멕스트를 쓰는 일을 생각하는 

단계 이 디-(Clandinin & Connelly, 2000). 가정 환경 

음 비롯한 서당환경, 생환반경 등 연구찹여자 

들에게 주어진 환경적 조건은 연구에 찹여하 

지 않은 서당의 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유사하 

였으며, 이들은 서당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과 일정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 많고 오랜 시 

간을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연구참여자들의 

적극적 인 태도와 협조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 

어 많은 도움이 되 었다. 또한, 연구자와 함께 

청학동 서당에서의 삶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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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찹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 

며 이들의 경험적 내러티브가 이후 서당에서 

생환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하였댜 연구찹여자로 선정된 학생들은 연구 

찹여에 동의할 당시 녹음에 대해 연구자와 총 

분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찹여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나눈 대화를 녹음한 자료들을 연구 

의 주된 자료로 환용하였으며, 녹음된 자료는 

모두 전사 작업 후 문서화하여 보관하였다.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초부터 

2019년 4월 중순까지 약 10개월에 걸쳐 이루 

어졌댜 세 명의 연구찹여자들과는 각각 3회 

에서 4회의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회당 

약 60분에서 9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면담 

장소로는 연구찹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학 

동 서당 내 자율학습실을 사용하였으며, 주중 

방과 후 오후 시간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주 

맏 오전 시간에 규칙적으로 진행하였다. 

현장 벡스트 구성하기 

내러티브 탐구에서 현장 멕스트는 자료를 

의 미 한디-(Clandinin & Connelly, 2000). 본 연구 

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의 경험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정보를 제공받고자 인터뷰 가이 

드를 환용하되 질문 방식에 자율성음 가지는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음 사용하였으며, 인터 

뷰 가이드는 크게 청학동 서당 내에서의 경험 

과 서당에서의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하였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경험에 집중 

하기 위해 인터뷰 가이드를 활용하였으며, 면 

담 과정에서 연구자의 목적에 부합하는 유도 

질문은 사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 

또한 내러티브 탑구에서는 이야기 전체의 배 

경 안에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큰 특징 이 

기 때문에 연구찹여자와의 반구조화된 면담 

이 전체의 맥락을 흐리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 

연구찹여자들은 연구자와 같은 공간 내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뢰관계와 친밀감이 

깊이 있게 형성되어 있어 편안한 분위기 속에 

심도 있는 면담이 진행되었고, 면담이 진행된 

후에는 면담에 대한 느낀 집이나 면담 후 부 

족하다고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을 연구자 저 

널을 통해 작성하여 추후 면담을 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의 내용을 전사한 눅 

취록뿐만 아니라 일상생환에 주고받은 대화를 

정리한 대화록을 비롯하여 고간 연구찹여자들 

이 서당에서 생환하면서 써온 일기와 고 밖의 

가까이에서 찹여자들을 관찰하며 적어온 현장 

노트, 고리고 현장에서 관찰음 마치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한 연구자 저널 등을 연구 

자료로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전사된 내용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총 150쪽의 분량이 되 었 

댜 또한, 연구자가 기록해온 일지 3권을 비롯 

하여 현장노트 1권 고리고 연구찹여자들이 서 

당에서 생환하며 작성해온 일기 11권이 연구 

에 환용되었다. 

현장 벡스트로부터 연구 벡스트로: 경험에 

내한 의미 만들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행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의 분석과 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는 경험에 대한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며,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대답이디〈김영천, 

2015; 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자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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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고땅 

김선두 나배려 강태풍 

가정으로 

부터의 독립 
·불안한 우리 집 • 어 린 나이 에 오게 된 서 당 ·대안학교를 전전하다 

• 친구들이 불편함으로 다 • 답답하지만 본심을 찾는 곳 ·서당공부가 힘들어요 

가오던순간 • 불편한 형, 철없는 동생, 제일 • 시원한 바람, 밖으로의 

서당에서의 

경험과정 

• 나를 변화시킨 곳, 서당 

·한없이 부족한 나 

편한 친구들 외출 

·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 ·소소한 일탈 

•풀리지 않는 가족 는 나 • 안도의 한숨 

·무단이탈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료 분석을 위하여 연구문제를 상기하며 수집 

된 자료들을 반부적으로 읽으면서 나타나는 

내러티브 패난 줄거리, 주제 등을 찾아 연구 

멕스트로 재구성하는 과정음 거쳤으며, 이는 

곧 내러티브의 분석과 다시 이야기의 의미를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는 자료의 분 

석과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나선형적 절 

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분석전차에서 심층 

면담이나 대화의 내용을 전사한 눅취록과 저 

널을 되풀이하여 읽고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나타나는 주요 단어와 문장, 구절들 

음 찾아내었댜 이런 단어와 문장, 구절들 가 

운데 연구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걸러내면서 

유사하고 연관되는 문제와 내용들을 묶어 범 

주화시켜 나갔으며, 범주화된 내용들을 다시 

읽어나가면서 공통된 주제로 통합하여 고 속 

에서 겅험의 의미를 찾아내고 해석하여 재구 

성하는 작업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풀어 

낸 내러티브의 경험과정은 표 2와 같다. 

연구 텍스트 구성하기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청학동 

서당에서 연구찹여자들의 경험은 단순히 시간 

의 배열에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연구 

자의 질문이 어떠한지 혹은 찹여자들의 기분 

이나 고난의 분위기에 따라 이야기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갔다. 이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자 

는 연구 멕스트를 구성하면서 이 연구가 연구 

자를 비롯하여 찹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 

는지, 또한 사회적으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와 같은 질문들과 계속하여 마주해 나가면서 

스스로에게 지속적으로 문고 답하는 과정음 

거쳤댜 

본 연구에서는 자료들을 분석하고 해석해 

나가면서 필요한 연구자의 청학동 서당에 대 

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를 총분히 환용하여 

내러 티브 삼차원적 탑구공간에서 연구 멕스트 

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언구 텍스트를 작 

성하는 과정에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였던 

연구자의 경험 이 선입견으로 작용하여 판단을 

흐리지 않도록 주의하였으며, 연구 텍스트로 

재구성된 이야기를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읽어 

보고 직접 수정하고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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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서당에서 생환하는 연구찹여자 

들의 경험을 분석하고 고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 

의 엄격성음 갖추고자 하였다. 

첫째, 현장에서의 찹여 관찰음 통해 연구찹 

여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연구자의 

편견이나 왜곡된 인식이 연구에 방해되지 않 

도록 지속적으로 집검하였다. 연구자가 소속 

되 어 있는 서당과 연구찹여자들이 생환하고 

있는 서 당이 장소적으로 동일하였고 오랜 기 

간 동안 고들과 함께해 온 탓에 신뢰가 이미 

깊이 있게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연구에 있어 

찹여자들의 경험을 왜곡하지 않는 데 많은 도 

움이 되었다. 

둘째, 면담이나 대화를 마치고 나면 고 즉 

시 연구자 저널을 작성하였으며 눅취된 대화 

내용을 전사하고 반부하여 의미가 모호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 면담에서 다시 재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의 내용에 관해 연구찹 

여자들의 확인 과정음 거쳤으며, 찹여자들과 

함께 연구자의 해석에 대해 직접적인 수정 작 

업을 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학생들의 내러티브 탑구의 질적 수준을 놀이 

기 위해서 질적연구 전문가의 끊임없는 조언 

과 지도를 받으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참여 

자들의 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였다. 

먼저,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삶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연구방법이므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 필수적 인 부분이 연구찹여자의 '자기 

노출'이댜 고러므로 연구의 시작부터 종료까 

지 연구찹여자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절지 

하게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연구 목적 

에 대해 연구찹여자들에게 총분히 설명하는 

과정음 거쳤으며 연구찹여자와 고들의 부모로 

부터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자반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 진행 과정 중에 언제라도 

연구 찹여를 절회할 수 있다는 집을 알려주었 

고 이에 관한 어떠한 불이익도 반생하지 않는 

다는 집도 재차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의 결 

과물음 확인한 후 원치 않는 내용은 연구 자 

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으며 추후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절대 사 

용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연구자들은 질적 연구자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삶과 연구에 영향을 미쳤던 사람 

들에 대해 평생토록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 

에서 윤리성음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Boykin & 

Schoenhofer, 1991), 연구찹여자의 익 명성음 보 

장하기 위하여 가명을 시용-하였으며 출신 학 

교와 출신 지역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자 

가 속한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연 

구승인을 받았디«沮IB-GlS-Y-0023, 2018. 05. 

11). 

m.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개인적 내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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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두의 이야기 

이야기 1: 성안한 우리 집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나 나이 터울이 많 

은 누나와 형이 있던 김선두는 초등학교 저학 

넌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린 시절에 대한 

상처가 많댜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면서 

새어머니와 함께 산던 와중에 형과의 차별을 

경험하고, 누나와 형의 일탈행동으로 가족 간 

의 분위기가 와해되면서 김선두에 대한 부모 

님의 엽려로 처음 서당에 오게 되었다. 가정 

에 있음 때 항상 외롭고 힘들었다고 자주 이 

야기 하던 김선두는 불안했던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서당생환에 빠르게 적응하였다. 

2009년 유치원음 졸업함. 임마와 아빠 

의 부부싸움이 심해짐. 2010년 부부싸움 

에서 임마가 3일 동안 집을 나감. 부부싸 

움이 더 심해져 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함(이때의 시기가 인생에서 제일 힘든 때 

가 아닌가 싶음). 2011년 섀임마가 생김. 

누나가 가출함. 2012년 섀임마가 나를 차 

별하고 형을 편애함. 섀임마가 완전 싫어 

짐. 친임마가 완전 보고 싶어서 누나랑 

몰래 찾아깁합} 걸립). 형이 집을 나감. 

가족의 분위기가 안 종아짐. 2013년 3월 

5 일 서당에 입소함. 집에 있던 것보다 외 

롭지 않고 종은 형 진구들과 놀아서 재 

미있었음. (2018. 07. 15. 김선두 연대기) 

이야기 2: 친구들이 불편함으로 다가오던 

순간 

활동적이고 매사에 적극적인 성격의 김선두 

는 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종아하였 

으나, 가정에서 학교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느꼈던 감정과는 달리 처음 서당에서 지낸 때 

친구들과의 생환은 집집 불편하게 느껴졌다. 

환경 특성상 단체 생환로 인해 혼자만의 공간 

음 가질 수 없었다는 집과, 친구관계가 소원 

해지면 서당 내에서 따돌립을 당하거나 홀로 

지내야 한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내재하였다. 

친구들이 랑 같이 자고 통학하고, 같이 

숙제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게 제일 먼저 

종았어요. 고리고 친구들끼리 고민도 들 

어주고 하면서 어른들한데 못한 애 기도 

친구들한데 할 수 있어서 종았고요. 근데 

여기 다니면서 도시에 있는 친구들이 많 

이 부럽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뭔가 친구 

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혼자 있는 결 종 

아하는 성격이거든요? 고래서 여기서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환하는 게 

종아요 또 같이 지내다 보면 서로 씻고 

나온 것까지 보고 고러잖아요. 애들이 고 

런 거 가지고 어릴 때 많이 놀렸었거든 

요. 고것도 힘들었고. 학교에서 막 요즘 

애들 편 나누고 씨우고 고러잖아요. 누구 

누구 편 이러는데. 서당 애들끼리 갈리면 

서당에서 혼자 따로따로 놀아야 되잖아 

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이야기 3: 나를 변화시킨 곳, 서당 

김선두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다. 시험을 가장 중요하 

게 생각하였고, 좋은 성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이 곧 행복이 었기 때문에 공부만 하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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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것이라 민었다. 하지만 김선두는 부모님을 이야기 4: 한없이 부족한 나 

제외한 의미 있는 타인들과 함께 한 7년간의 초등학교 시절을 회상하며 김선두는 자신 

오랜 서당 생환을 회상하며 공부보다 더 중요 은 장집이 없고 단집이 많다고 이야기하며 

한 것이 있음을 깨달았고, 효도나 사람 사이 낮은 자존감음 보였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 

의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다보니 진교생이 작은데 혼자 지내면 친구들 

이 싫어하니까 친구들 눈치를 봐야 되서 소 

서당에 오니까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 

었어요 고전에도 생각이 좀 많았는데, 

공부만 하면 다 된다. 고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고 나서는 사람 관계하고 효도하 

고 고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사 

춘기를 여기서 보냈다는 게 제일 키요. 

도시에서 고랬으면 사고 쳤을 수도 있고, 

고냥 공부만 했음 수도 있는데… 여기 있 

으니까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종아지고. 여기서 사춘기를 보내가지고 

종았던 것 같아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 면담) 

훈장님은 학교 데려다줄 때 종은 이야 

기를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살짝 졸리 

기는 하지만 부모님에 대한 애기 하는 

대 .. 너무 종아가지고 하루 종일 고 생각 

만 한 것 같아요. 고리고 훈사님들은 고 

마운 것 같아요. 종은 말도 해주시고. 친 

구들이나 가족한데는 상담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어른들하고 상담하 

다 보면 많이 느껴요. 그냥 여기 있논 게, 

서당에 온 게 잘한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좋아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으며, 남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힘들고 자신이 잘못하면 친구관 

게가 다 무너질 것 같아 더 조심스러워진다 

고 하였다. 김선두는 사람들이 칭찬해 주는 

것도 동정해 주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자 

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 같은 기분 

이 든다고 하였다. 

장집을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요 초등학교 때 막 장집 적기 고린 거 

있잖아요? 단집은 막 수두룩하게 적는 데 

장집은 한 번도 안 적었어요. 한 번도 적 

은 적 없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 

어요 장집이 고냥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저는 고냥 많이 모자란 애 같아요. 딴 

사람이 다 고렇게 보는 것 같거든요. 친 

구들도 고렇고, 어른들도 고렇고. 칭찬해 

주는 것도 뭔가 동정? 해주는 것 같고.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간관계 

면에서논 제가 쯤 모자란 것 같아요. 긴 

해지는 걸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친해지 

는 사람한데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대 .. 그 다음 생각하다보면 조심스러 

워지고. 편하게 못 하겠어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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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5: 풀리지 않논 가족에 내한 부분 

김선두는 부모님으로부터 총분한 사랑을 받 

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종종 이야기하곤 

하였댜 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임마 품이 

고립다고도 하였고, 때로는 아버지에 대한 원 

망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김선두에게는 늘 

새어머니가 계셨고, 퓨가나 명절에 마주하는 

새어머니에게 적응해야 하는 사실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중학생이 된 이후에 아버지 몰래 

누나와 형의 도움으로 친어머니와 재회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은 커져만 갔다. 

김선두의 눈에 아버지는 행부한 삶을 사는 것 

처럼 느껴지는 반면, 친어머니의 모습은 아프 

고 힘들게 비춰졌기 때문이다. 김선두에게 가 

족이란 여전히 풀지 못하는 숙제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오늘은 종은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댜 종은 일이 뭐냐면 어제 칭찬왕이 

돼서 겨울왕국 과자세트를 받아서 아주 

기뺐고, 슬픈 일은 부원장님한데 여기서 

속에 담아놓았던 일을 말씀드렸고 갑자 

기 친임마 생각이 나서 울었다. 임마 못 

본 지가 3년쯤 되었댜 긴 시간이 지나고 

도 임마 생각이 난다. 고래도 섀임마와 

아빠와 같이 사니까 괜찮다. 아빠는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주에 오신다 하셨다. 기 

내된댜 (2014. 12. 12. 김선두 일기) 

지금도 아빠가 싫어요. 아빠는 새엄마 

그런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불편하고. 친엄마 기분이 어떨 

지 생각돼요. 아빠는 딴 여자 찾아가지고 

행부하게 산고 있는데, 임마는 혼자서 청 

소하는 일하고 편찮으신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빠를 이해하고 싶은데 못하 

겠어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2. 나배려의 이야기 

이야기 1: 어린 나이에 오게 된 서당 

한 부모 가정인 나배려는 어머니가 생계유 

지를 위해 경제환동음 하셨기 때문에 7살이라 

는 어린 나이에 처음 서당에 오게 되었다. 또 

래들보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종았지만 부끄러 

움이 많고 어리숙해서 서당의 형, 누나들에게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되 

어서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갔는데, 중학 

교 1학년 때 행실이 종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 

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에 휘말리게 되면서 다 

시 서당에 오게 되었다. 나배려가 서당에 재 

입소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달랐던 부 

분은 부모의 강요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크게 작용해서 서당에 왔다는 

집이댜 

집행유옌가? 고거 1년 2개월인가 받고 

진짜 울면서 어머니한데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세 

상에 억울한 법도 있음 거라고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 해서 그때 말이 교훈 삼아 

돼서 거의 반 자진해서 여기 왔어요. 그 

이후로 진짜 싹 바뀌어서 더 이상 이 동 

이 살 것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여기로 왔어요. (2018. 09. 18. 나배 

려 심층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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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2: 답답하지만 몬십음 찾논 곳 

평소 서당생환에서 나배려는 서당이나 학교 

를 벗어난 곳에 가려면 어른들에게 허락을 받 

는 일련의 과정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였다. 서 

당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들은 이해하였지만, 가정 

에서 학교에 다닐 당시 어머니가 경제환동음 

하신 터에 방과 후 집에 혼자서 자유롭게 자 

신의 시간음 보냈던 나배려는 때로는 정해진 

시간에 서당에 귀가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 

로하기도 하였다. 고러나 규칙을 준수해야 하 

는 서당의 환경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도 

본심을 찾은 것 같다고 이야기하며 사람은 태 

어나서 순수하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맨 처음의 상태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서당이라는 공간이 나배 

려에게는 답답하지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 

는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댜 

서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부모님 

떠나서 맡겨지는 입장이다 보니까 책임 

이 있잖아요. 고린 것 때문에 좀…학교 

끝나고 애들끼 리 한 세 네 명 정도 몰려 

가지고 친구 집에 놀러가서 같이 놀다오 

거나 이렇게 되는 게 없어서… 고냥 정해 

진 시간대로 와야 되고 하는 게 좀 고래 

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서당에서 본심을 찾은 것 같아요. 사람 

의 내면이라는 게 원래는 누구나 처음 

태어날 때는 순수하고 바른 생각만 가지 

고 있는 건데, 그런 맨 처음으로 돌아간 

고 정 도의 태 도가 된 것 같아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이야기 3: 성편한 형, 침없눈 동생, 제연 편 

한친구들 

서당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초등학생 

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댜 형이나 동생, 친구들과 공동체 생환을 

하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장해 온 환경의 차이 

로 인해 일상생환에서 사소한 마찰이 종종 반 

생하곤 한다. 나배려는 서당 생환에서 친구랑 

지내는 것에 가장 편안함을 느꼈다. 형들과 

생환하면 형들이 시키거나 요구하는 대로 익 

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 제약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였다. 

동생들하고 지내니까 절이 없고, 형들 

하고 지내니까 좀 자유가 깨지고. 친구랑 

지내는 게 제일 종은 것 같아요. 아 .. 형 

들의 생각대로 맞춰 줘야 할 필요가 있 

는 것 같아요. 형이니까 하자는 대로 거 

기에 응해서 해야 되고, 좀 맞춰서 따라 

가야 된다는 고린 느낌이어서. 제약되어 

있는 게 많았어요. (2018. 09. 13. 나배 려 

심층 면담) 

나배려는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반적으 

로 서당 내에 작은 모임을 걸성하였다. 학교 

에서나 서당 생활에서의 고민이나 비밀을 나 

누고 편이 되어주기도 하면서 잘 지내보자는 

취지에서였다. 모임 안에서 자신들만의 고민 

이나 비밀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함께 해결책 

을 모색해나가고 위로받는 일련의 과정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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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서당생환에서 조금이나마 서로에게 버팀 

목이 되어 어려움을 극부해 나가는 원동력으 

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3인방 방범대라는 지칭은 1년 이상의 

전통이 나오는데, 만약에 고민음 할 일이 

있어요. 고러면 고 고민음 혼자서 쩔쩔매 

는 것보다는 두 세 개의 머리가 합쳐지 

는 게 더 생각이 많으니까… 이렇게 애들 

이 서당에 같이 있으니까 우리 서당 안 

에서는 비밀이 없자 라는 결로 만들었어 

요 (2018. 07. 21. 집단 면담) 

이야기 4: 늘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눈 나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은 나배려는 평소 

친구들 성격이나 기분을 잘 맞춰주고 이해심 

이 많아 서당 내에서나 학교에서 교우관계가 

종댜 학교에서도 잘 따르는 동생들이 많은데 

이는 학교 내의 선 · 후배 관계를 연연해하지 

않고 동생들과도 잘 어울리며, 편 가르기를 

싫어하는 성격 탓에 소외되고 학교에서 잘 적 

응하지 못하는 친구들과도 모두 아울러 지내 

기 때문이댜 물론 학생들마다 성격에 개별적 

인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또래들과 어울려 생 

환하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 

것이 소극적 인 행동음 불러오고 스트래스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저는 제가 자존감은 낮지는 않은데 제 

자신을 올리는 걸 좀 마땅치 않게 생각 

해서 제 자신을 올리는 걸 좀 안 좋아해 

요. 애들한데 제가 저 잘났다고 올리는 

게 좀 미안해요. 고냥 잘 맞춰줘요 애들 

한대 누구보다도 애들한데 잘 맞춰줘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산아가는 환경이 저를 고냥 이렇게 만 

들었어요. 사람이 산아가는데 제일 중요 

한 것은 내 주위에 뭐가 있는지라고 했 

는데요 제 주위에는 제 성격음 이렇게 

만들어주는 환경인 것 같아요. 서당도 고 

렇고 저희 학교 학생도 고렇고. 종은 것 

도 있는데 솔직히 너무 응해줘야 된다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2018. 09. 13. 나배 

려 심층 면담) 

이야기 5: 무단이탈 

나배려는 서당의 규칙이나 규율을 어기고 

모두가 잠이 든 늦은 시간에 서당 밖으로 몰 

래 외출한 경험이 있다. 무단이탈과 관련된 

나배려의 이러한 행동은 과거에도 한두 번 있 

었는데 당시 여러 서당의 아이들이 자정음 훌 

찍 넘긴 시간에 모인 터라 술을 마신다거나 

물건을 훔치는 등의 비행행동은 아니었지만 

늦은 시간에 모여 떠들고 돌아다녔던 탓에 학 

교에 가서도 학교생환이나 수업시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서당과 학교에서도 문제 

가 되었던 사실이 있었다. 나배려는 이후 밤 

늦게 서당을 이탈하는 일은 삼갔으나, 일정시 

간이 지난 뒤 이러한 행동은 또다시 반복되었 

댜 일례로 한밤중 나배려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서당의 선생님들이 나배려를 찾기 위 

해 여기저기 수소문하였고, 그 결과 친구의 

집에서 놀다 잠이 든 나배려를 찾게 되었다. 

이 일로 나배려는 어머니를 비롯한 서당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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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님들에게 꾸지람을 든게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보니 배려가 없어져서 

서당이 반각 뒤집혔다. 여기저기 연락을 

취해 배려를 찾으러 다녔는데, 알고 보니 

전날 밤 늦은 시각에 몰래 친구를 만나 

러 나갔다가 친구 집에서 잠이 드는 바 

람에 서당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하였다. 

배려는 무단으로 서당을 이탈하였기 때 

문에 서당의 어른들에게 혼이 났다. 나는 

배려에게 가서 어쩌다 밤에 나가게 되었 

느냐고 물으니, 개 인방송을 하는데 홍미 

가 있다고 하였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뭔가 보람 있고 

즐겁다고 하면서 사실 밤에 나간 것도 

친구랑 게임방송을 하기 위해서라고 대 

답하였댜 (2018. 09. 05. 현장노트) 

이야기 6: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어머니 

나배려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많다. 

연구자와 대화를 나눌 때도 어머니에 대한 애 

듯함을 표현할 때가 많았는데, 다른 학생들과 

는 달리 빵리 자리를 잡아 어머니를 도와드리 

고 싶다는 말을 자주하였다. 서당에 온 당시 

에는 어머니께 미안함이 많아서 울 때가 많았 

는데, 지금은 자신이 문제없이 서당에서 잘 

생환하는 것이 어머니의 걱정음 덜어드리는 

일이라 하였다. 나배려논 아버지에 관해서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 

저 자신의 삶에만 만족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나배려가 달관적인 태도로 이야기하는 데에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힘든 과 

정을 겪고 나름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체념했 

기 때문이라고 본댜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 때문에 

좀 .. 마음에 걸리는 거요 아무래도 따로 

떤어져 지내는데 챙겨줘야 할 건 다 챙 

겨줘야 되고, 용돈도 부쳐야 될 만큼 부 

쳐야 되고 .. 돈 많이 빌어야 돼서 미안한 

거 고린 것 때문에…. 아버지는 별로 이 

제 감홍도 없어요. 고냥 뭐 고렬 수도 있 

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다 종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 저한데는 종으 

신 분이었는데, 어머니 말을 들어보니까 

또 고린 것 같지는 않아서… 저는 지금 

제 사는 거에 만족하면 됐다 쳐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 면담) 

3. 강태풍의 이야기 

이야기 1: 내안학교를 전전하다. 

강태풍은 2남 2녀 중 셋째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새어머니여도 친자녀 못지 

않게 강태풍을 정성으로 키우셨기 때문에 어 

머니에 대한 사랑과 정이 깊었다. 서당에서 

생환한 지 4년째에 접어드는 강태풍은 유일하 

게 서당에서 초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였 

댜 화를 잘 찹지 못하는 성격 탓에 친구들과 

싸움이 잦아 일반학교에서의 적응이 어려워 

내안학교를 전전하다 서당에 오게 되었다. 

제가 언제 한번 숙제를 많이 안 해왔 

었단 말이에요. 좀 밀렸었는데, 선생님이 

점심시간에 놀이시간을 하지 말래요. 숙 

제를 다 해도 계속 있었는데, 같이 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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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숙제를 저하고 비슷한 양만큼 안 

했단 말이에요. 고립 똑같이 빌줘야 되잖 

아요 근데 개는 일주일 뒤에 놀라고 하 

고 저는 계속 반에 있으라고 하고. 고것 

말고도 똑같은 형태로 절 더 많이 혼내 

가지고 힘들다고 해서 임마가 대안학교 

에 보냈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 

면담) 

이야기 2: 서당공부가 힘들어요. 

청학동 서당에서는 인성 · 예절 교육과 더불 

어 사자소학 · 명심보감과 같은 전통 학습교육 

도 함께 병행한다. 서당에서의 공부는 인간의 

윤리도덕에 입각하여 선현들의 금언과 명구를 

토대로 엮어져 있어 단순히 읽고 학습한다는 

것을 벗어난 중요한 교육 과정 중의 하나이다. 

또한 서예를 통해 학생들의 심성음 다스리고 

정서를 순환시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자 

한댜 고러나 강태풍이 언급하는 것처럼 학생 

들에게는 한문음 익히고 이해하는 일련의 과 

정들이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만은 분 

명하댜 교과목을 중심으로 지식음 습득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배움 

하나하나에 도덕적 실천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검정고시 합격해가지고 서당에 있잖아 

요 이제 놀 수 있겠지 하면서 고랬었는 

데, 바로 다음에 한자 임칭 많이 시키셔 

가지고 힘들었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 면담) 

이야기 3: 시원한 바람, 밖으로의 외출 

연구참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서당은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학교 시험이 끝나거나 

특별한 날로 인해 학생들이 외출음 희망하는 

경우 흔쾌히 허락하여 준다. 강태풍은 친구들 

과 바람을 쏴러 다녀오는 것이 오아시스와 같 

다고 표현하였다. 가끔씩 서당을 벗어나 밖으 

로 나가 즐거운 시간음 보내고 돌아오는 것이 

서당이나 학교생환에 환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되기 때문이댜 강태풍은 방학 때 집에 가면 

할 것도 없고 너무 심심해서 빵리 서당과 학 

교에 오고 싶다고 하며 항상 정해진 난보다 

훨씬 이전에 미리 서당에 돌아오곤 하였다. 

집에 가서도 할 게 없어요. 아는 친구 

들도 이제 없잖아요. 계속 몇 넌 동안 

떤어져 있으니까 놀 애들도 없고, 3년 

동안 여기 있다가 퓨가 갈 때마다 집에 

만 있고 친구도 없고 핸드폰만 하고 고 

래요 고냥 쉬러가는 것 같아요. 집에 가 

니까 너무 심심해서 빵리 서당이랑 학교 

에 오고 싶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 

층 면담) 

이야기 4: 소소한 안탈 

주말 오전, 아침을 먹고 아이들을 보러 

숙소에 들렀다. 방문음 여는 순간 익숙하 

지만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러왔다. 담배 

냅새였나 근원지를 따라가보니 개인 화 

장실 안에는 피다만 담배꽁초가 홑어져 

있었다 숙소를 사용하던 태풍이와 다른 

아이를 불렀다. 나는 혹시 화장실에서 담 

배를 피웠냐고 물었다. 두 명의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시선은 바닥에 고정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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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를 끄덕였다. 담배는 도대체 어디서 

난 건지, 왜 피웠는지를 문자 아이들은 

쭈뻣쭈뻣하더니 대답하였다. 하교하는 길 

에 호기심에 친구들과 담배를 몇 번 피 

워보았는데, 친구들이 몇 개비를 주어서 

숨겨놨다가 서당에서 생각이 나 몰래 피 

웠다고 하였댜 태풍이는 연신 죄송하다 

고 말하며 다시는 고러지 않겠다고 약속 

하였댜 (2019. 11. 16. 현장노트) 

강태풍의 일화에서처럼 담배를 구해와 몰래 

흡연음 하거나 친구의 옷을 빌려 입는다는 명 

목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비일비재하게 생겨 

나곤 한댜 학생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스트래 

스를 해소하거나 가정에서처럼 여가를 총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이 아닌 데다 주어진 자원 

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건전한 방식보다는 비 

건전한 방식으로 무료함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야기 5: 안도의 한숨 

최근 강태풍의 아버지께서 급성심근경색으 

로 쓰러지셔서 강태풍의 안색이 많이 어두웠 

댜 아버지의 소식에 관해 강태풍은 쓰러지셨 

단 소리에 걱정음 많이 했는데 고비는 넘기셔 

서 다행이라고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태풍에게 부모님이라논 존재논 그리움의 내 

상이자 그저 한없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댜 특히 어머니에 대해 늘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곤 하였는데, 새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낳아주신 어머니처럼 사랑과 정성으로 감싸주 

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이라면 무조건 잘 따 

르는 편이댜 또한 생환비이며 교육비를 비롯 

하여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을 뒷받침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부모님에게 항상 죄송하다고 이야 

기하였다. 

강태풍 아버지가 지금은 안정적인 것 같 

은데, 언제 또 쓰러지실지 모른대요. 

연구자: 아버지 쓰러지셨단 이야기 들으 

니까 어쨌어? 

강태풍 놀랬어요. 처음에는 업청 놀라기 

만 해서 울었고, 좀 뒤에 아파하실 때 

는 걱정 됐어요. (2019. 03. 31. 강태풍 

대화록) 

IV.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의 의미 

본 연구에서는 연구찹여자들이 구성한 삶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학생들의 경험의 의미를 반견하고자 노력하였 

댜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찹여자들의 이야 

기를 반부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연구자의 해 

석 에 있어 왜곡이 없도록 고들의 삶을 다각도 

로 조망하여 경험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청학 

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연구찹여자들의 개인적 

내러티브를 통해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 

의 삶 살아가기,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내해 

열리는 마음,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 

끈한 유대감 형성하기,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 

한 애톳함,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 

비 등의 의미들이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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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살아가71 

서당 오기 전에는 진짜로 공부 잘해서 

칭찬반음 때 빼고는 행부한 집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임마는 없고, 섀임마는 

잘 안 해주는데 형한데는 잘해주고, 아빠 

도 뭐라고만 하고, 친임마는 어디에 있는 

지 모르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서당에 오니까 사람들도 많고 행부했어 

요 같이 지내니까 고게 제 일 행부했어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면담) 

고 사건 이후로는 진짜 싹 바뀌어서 

고냥 내가 더 이상 이 동네가 산 곳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냥 여 

기로 왔어요. 퓨가가면 개들이랑 30-40% 

확률로 만나거든요? 만나게 되 면 고냥 제 

갈 길 가요 저는 거의 99% 여기 온 게 

잘 됐다고 생각해요. (2019. 09. 13. 나배 

려 심층면담) 

방학이 시작되고 집으로 퓨가를 가는 

태풍이를 공항에 데려다주었다. 차에서 

태풍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태 

풍이에게 처음 서당에 비행기를 타고 온 

날 기분이 어쨌느냐고 물으니 방학캠프 

로 왔을 때논 기내되고 거정됐었논데, 

장기생으로 다시 서당에 올 때는 서당이 

어떤 곳인지 잘 아니까 마음 편하게 왔 

다고 이야기하였다. (2019. 07. 29. 현장 

노트) 

연구찹여자인 김선두, 나배려, 강태풍은 자 

반적으로 서당에서의 삶을 선택하였다. 가정 

에서 늘 외로웠던 김선두와 학교생환에 적응 

하지 못해 대안학교를 옮겨 다녔던 강태풍은 

부모님의 권유로 스스로 서당에 것반음 내디 

렸으며, 나배려의 경우 도시에서 어울리던 친 

구들과 멀어져 바르게 성장하고자 본인의 의 

지로 서당에 오게 되었다. 스스로 선택한 가 

족 없는 나의 삶 산아가기와 관련하여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반달이 일어나는 청소년기에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서당에서 부모로부터 독 

립된 삶을 산아간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심 

리적 갈등과 어려움을 유방하는 부정적인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연구찹여자들은 서 

당에서의 적응과정음 통해 사회적 성장음 이 

둬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였디@]지영, 

2003; Rice & Dolgin, 2005). 

2.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대해 열리는 마음 

학교를 마치고 서당에 돌아왔더니 훈 

사님이 오셨댜 나는 고 순간 훈사님을 

안아드리고 싶었다. 훈사님은 우리를 반 

갑게 맞이해 주셨다. 훈사님은 역시 착하 

시댜 나는 부원장님과 사모님 훈장님도 

다 종지만 훈사님이 아주 종다. 여기서 

갈 때까지 훈사님을 계속 쭉 보고 싶다. 

나논 훈사님께 아주 갑사하다. (2013. 10. 

28. 김선두의 일기) 

누나가 훈사님 이야기 많이 했었거든 

요? 좋은 분이라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상담도 많이 해주셔서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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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힘들면 서당 어른들한데 많이 도 

움을 청할 끼에요. (2018. 07. 24. 김선두 

심층면담) 

서당에 있는 선생님들은 딴 결 다 떠 

나서 고냥 편한 것 같아요. 고러니까 애 

기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나와요. 불편한 

사람하고 있으면 두렵고 떤리거든요? 근 

데 고린 게 없어요. (2018. 09. 13. 나배 려) 

서당에서의 가르침과 배움에 대하여 연구찹 

여자들은 서당교육에 관해 지루함과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였지만 김선두가 사람관계와 효도 

에 관해 생각이 변화하였다고 언급한 것처럼 

경서의 학습이나 훈장님을 비롯한 어른들과의 

일상생환을 통해 효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스 

스로 체득하여가는 과정은 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음 함양하고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댜 또한 연구찹여자들은 일상생환 속에서 

서당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맺음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올바른 삶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보고 깨닫게 되는 계기 

를 마련하게 되었다. 연구찹여자들은 부모님 

음 대신하여 서당의 선생님들을 민고 의지하 

며, 자신이 가진 고민이나 문제에 관해 스스 

럽없이 이야기하고 주어진 상황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해가논 모습을 보여주었다. 부 

모와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연 

구참여자들은 서당 선생님들과의 유대관계를 

통해 어린 시절에 겪었던 상처와 상실감을 보 

서적 안정감과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 

이 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Laird et al., 1999; 

Howes & Hamilton, 1992). 

3.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승4人4 
oo 

서당에 올라오다가 선두랑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제가 사람 자체를 못 때 

려서 맞고만 있었는데, 선두가 "때리라 

고!!！” 하는 거예요. 고래서 저는 "친구여 

서 못 때 린다고!!！” 하고 성 질내고 갔어요. 

근데 고 뒤에 다음날 되니까 자동으로 

고냥 흘러가듯이 화해했어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형들은 종아요. 고냥 친해요. 처음에 

중학교 입학할 때는 아는 사람이 형들밖 

에 없으니까 고때는 든든하고 고랬는데, 

이제는 반에 친구도 있고 반애들이 랑 많 

이 있으니까 형들 생각은 별로 안해요. 

(2018. 07. 21. 집단면담) 

연구자: 너희 세 명은 서로에게 어떤 존 

재야? 

김선두: 평생 친구요. 

나배려: 존재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잘 안 

나오논매.＇존재라기보다논 거의 인생의 

동반자 쯤 되 지 않을까요? (2018. 07. 

21. 집단면담) 

상받았으며, 이처럼 궁정적인 애착관계는 서 다툼과 화해의 반복을 통한 끈끈한 유대감 

당이나 학교생활에 있어 적응력을 높이고 정 형성에서 서당의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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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옮고 고릅음 판단하고 친구를 배려하는 행 

동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지켜 

야 할 도리와 규범을 익혀나가고 있었다. 이 

들은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과 소속 

감을 경험함으로써 자아에 대해 지각하고 자 

신의 존재적 가치를 확인하게 되었다. 서당에 

서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이 대부분인 학교환 

경에서 서당생환은 학교생환의 연장선에 놓여 

있으므로 학생들은 고들만의 문화를 만들고 

공유하는 삶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역에서 

홀로 서당생환을 하는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 

하고 평가해가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 

하거나 비교하여 개인의 능력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마음이 잘 맞는 교우들과의 관계를 공 

고히 다져나가기도 한다. 또한, 친구들과의 갈 

등 속에서 양보와 배려를 배우기도 하며 다툼 

과 화해를 통해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하기도 

한댜 연구찹여자들은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 

하며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음 보여 

주었댜 이는 서당과 학교생환에서의 또래관 

게가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근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디信]성열 2001; 

Gandhi et al., 2019; Schwartz, 2001). 

4.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집에 있을 때논 뭔가 좀 편하게 있었 

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나 다른 분들께 

서 다 해주시고 하는대 .. 일단 서당이다 

보니까 생활환경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 

나? 여기 있으니까 저희가 다 해야 되잖 

아요. 그리고, 서당에서 제약되어 있잖아 

요 집이면 약속도 잡음 수 있고 하는대 .. 

학교 끝나면 무조건 가야 되잖아요. 

(2018. 07. 21. 나배려 심층면담) 

서당 애들 보면 고냥 한심해요. 맏 안 

들어서 서당에 왔는데, 여기서도 맏 안 

들으면 더 오래 있어야 될 게 뻔하잖아 

요 자기 이득 챙 기려 면 맏 잘 든는 게 

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고냥 나가서 놀고 싶겠죠. 지 

루하게 서당에 있는 것보다는 빵리 나가 

서 자기의 삶을 산겠죠. 여기 있으니깐 

제약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맏 안 

들으면 더 험난하고 안 종아지겠죠? 

(2018.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다른 서당에 있다가 집으로 전학 간 

애들이랑 한번 영상통화를 해 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견했던 옌데. 영상통화를 

딱 했는데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고거 

보면서 난 저렇게 안 돼야지. 양아치새끼 

가. 이랬어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 

면담) 

서당이라는 통제된 공간에서 다양한 연령층 

의 또래들과 생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을 마주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스트 

데스를 유발하논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서당을 무단으로 

이탈한다든지, 서당 내에서 홉연을 하는 등의 

청소년 일탈과 관련된 문제 행동들을 종종 일 

으키곤 하였다. 그러나 연구참여자들은 자신 

들의 행동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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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행동이 제약되어 있는 서당의 통 

제된 환경이 장기적으로 비행을 예방하고, 옴 

바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학동 서당에서 이들이 생환하는 모습 

은 마음속에 상처를 가지고 있음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려 하고 씩씩하게 산아가 

려는 모습을 총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음 통해 이들은 서당에서 생환하 

며 시간음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올바르게 성장하고자 

노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혁준, 2010; 문 

용권 1996). 

5. 서당 생활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OH톳함 

임마는 힘들 것 같아요… 임마가 계속 

피곤하고 힘들대요. 누나랑 저 대안학교 

보내잖아요 돈 많이 들어서 고것 때문에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임마 아빠 일해 

가지고 미안할 때도 있고 죄송할 때도 

있어요. (2018. 10. 03. 강태풍 심층면담) 

제가 책 읽는 거 종아하다보니까 인생 

에 도움이 될 만한 거를 읽는데, 책에 수 

록되어있는 결 보면 부모님들이 자식 키 

우논 길 보면 이제 자식도 키서 어머니 

나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되어서야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고 하 

신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렇게 이해하는 과정 하나하나에서 어머 

니가 선택하신 게 이 서당을 보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누나랑 형 보면 아빠 속 썩인 것 같아 

서 별로 안 종게 봤었는데 지금은 괜찮 

은 것 같아요. 아빠가 별로 신경음 안 쓰 

는 것 같더라고요. 고리고 친임마한데 데 

려다줄 때 누나 형 도움이 키서 괜찮은 

것 같아요. 친임마는 많이 컸다고 어떻게 

지내냐고 계속 물어보고 용돈도 주고 고 

래요 (2018. 07. 08. 김선두 심층면담) 

연구찹여자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보 

산핍음 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서당에서의 

독립된 생환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에 대 

해 재방견하는 시간음 가지게 되었다. 서당에 

오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해서 미처 깨닫지 못 

했던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서당에서 또래들 

과 함께 생환하면서 집집 알아가게 되는 것이 

댜 연구찹여자들은 가족들과 떤어져 지내면 

서도 가족들에게 생겨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에 관해 늘 관심을 기울였으며, 혹여나 종지 

않은 상황이 반생하면 불안해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댜 학생들이 가진 개별적인 가정 

환경이나 가정에 대한 만족도는 학생들로 하 

여금 서당이나 학교생환에 적응하는 데 영향 

음 미치는 것으로 보인디但}민주, 황기아, 

2007; Emery & O'Leary, 1984; Fincham et al., 

1994).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서 당에 오게 된 

경위가 학업 증진보다는 참된 인간상을 습득 

하여 올바르게 성장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 

었으므로 서당에서의 인성예절 교육을 통해 

연구참여자 스스로가 올바른 가치관을 습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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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노력하였다는 집에서 차이가 있으며, 부 

모로부터 분리된 생환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효심을 비롯하여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재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6.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 

제가 보는 저는 오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친구들 

이 저보고 성격이 세다고 고래요. 친구들 

이랑은 잘 지내는데, 동생들이 얕보고 만 

만하게 보면 제가 애들한데 뭐라고 해요. 

고리고 애들이 반장 맏 안 들어서 쌤들 

이 누구한데 시켜야 맏 든냐고 하니까 

애들이 대풍이요!＇라고 막 고랬어요. 

(2019. 03. 31. 강태풍 심층면담) 

제가 왜 생각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 

데, 아마 예전부터 가정사 쪽이 좀 안 종 

아가지고 고린 거 에 가르침을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예전에 아빠랑 임마랑 싸웠을 

때 아빠가 좀 심하게 뭐라 했단 말이에 

요? 임마한대 고래서 제가 침대에서 울 

면서 저렇게 산면 안 되겠구나… 고 때부 

터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고때가 딱 

전환집인 것 같아요. (2018. 07. 24. 김선 

두 심층면담) 

사람들 맞춰주고 할 때 힘든 게 있는 

데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해코지를 당하 

거나 따로 떨어진 애들을 맞춰주는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공 

간에 있는 친군데, 당하고 있는 걸 보면 

안쓰러워요. 저는 고렇게 안 당하잖아요. 

고래도 덩치가 있으니까. 고린데 애들이 

덩치 작고 고렇다고 함부로 하니까 저라 

도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2018. 09. 13. 나배려 심층면담) 

찹여자들의 자기이해는 서당생환을 하면서 

나를 있는 고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장집과 단 

집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인 

자세로서, 자아탐색을 통해 자신의 감정음 이 

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자기궁정과 자기 

수용의 과정음 거쳐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등을 형 성 하고 있었디-(Oyserman, Elmore, & 

Smith, 2012). 또한, 찹여자들은 서당에서 중학 

교에 다니면서 지나간 과거를 되살펴보고 또 

래를 비롯한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끊임 없이 자기이해와 자기 성찰의 과정음 거 

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음 형성해 나가는 경험 

음 하였댜 자신과 가정에 대한 계속적인 고 

민과 서당에서의 생환을 바탕으로 강태풍은 

불안했던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서당에 온 것 

이 행부했다고 회상하였고, 나배려는 자기반 

성음 통해 생각이 많이 변화하였으며, 강태풍 

은 불안감에 눈을 비비거나 분노를 찹지 못하 

던 행동들이 완화되었다고 하였다. 연구찹여 

자들은 공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서당에서 

생환했으므로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이라는 

시간동안 삶의 조각들이 쌓이고 쌓여 타인과 

의 관계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해 나감으로써 그 안에서 가정에 

서처럼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해가는 모습 

을 보여주었다고 본다. 



108 인간발달연구 

전부터 조립하거나 수리하는 결 종아 

했는데, 고쪽으로 해보려고요. 원래는 직 

업을 선택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나 

잘하는 결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 

은 결 못해요. 프로고래밍 이나 정보 기술 

자? 이런 결 하고 싶었는데, 취득해야 하 

는 자격증도 많고 어려울 것 같아요. 고 

래서 제가 잘하는 결로 하려고요. (2018. 

11. 10. 나배려와의 대화록) 

선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합격한 상 

태 인데, 내신을 잘 받아서 종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어느 대학에 가고 

싶냐고 선두에게 물으니 서울대에 가고 

싶다고 하였다. (2019. 01. 05. 현장노트) 

인문계 고등학교 가기로 했는데, 공부 

를 못해서 다른 학교로 가기로 했어요. 

고 학교 나오면 80%인가? 성공한다고 해 

서 간다고 했어요. (2019. 03. 31. 강태풍 

대화록) 

미래에 대한 고민이나 향후 진로신정에 관 

해 연구찹여자들의 경험은 매우 다양하게 나 

타났댜 학업에 대한 집넘이 강했던 김선두는 

종은 고등학교와 명문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 

는 목표가 뚜렷했으며, 학업성취에 대한 심적 

부담갑을 가지고 있었다. 상내적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나배려와 강태풍은 자신 

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설정해 나가고 있 

었다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에 

대해 서당이라는 공간은 청소년들에게 잠시 

멈추어서 쉬어가는 휴식처로서 기능하였다. 

세 명 의 연구찹여자들이 겪 었던 기존의 삶은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관심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견녀 나가야 했지만, 서당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면서 심리적인 안 

정감을 나타내었으며, 진로결정에 있어서도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디{맹영 

임, 2001; 박완성, 2002; Meijers, 1998; Rogers, 

Creed, & Glendon, 2008). 일반적으로 중학생들 

은 자신의 적성음 바탕으로 진로정체감을 형 

성해 나가는데(임현희, 조한익, 2018) 연구찹여 

자들도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 의 

본 연구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 

생들의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경험이 중학 

생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 

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음 위해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생들의 삶을 

내러 티브 탐구방법으로 살펴보았디-(Clandinin & 

Connelly, 2000). 

연구찹여자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17 

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서당에서의 교육경험이 

12개월 이상이며, 공립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연구에 자반적으로 찹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할 수 있논 찹여자 3명으로 선정하였 

댜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7월 초부터 2019 

년 4월 중순까지이며, 연구자가 연구참여자들 

과 틈틈이 대화한 것을 기록한 대화록과 심층 

면담 후 연구자가 작성한 녹취록, 연구참여자 

의 일기와 연구일지 그리고 현장텍스트 등을 



청학동 서당에서 생활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109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에 걸쳐 이야기나 구체적인 사건을 중 

심으로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3차원적 내 

러티브 탑구공간음 엽두에 두고 찹여자들의 

삶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개인적 실제적 지 

식(Clandinin & Connelly, 1984, 1985)에서 이들 

이 산아낸 이야기들을 어떻게 구성해 왔는지 

에 중접을 두고 탑구하였디-(Clandinin et al., 

2006).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이들이 산아낸 

삶의 의미는 스스로 선택한 가족 없는 나의 

삶 산아가기, 서당공부와 어른들에 대해 열리 

는 마음, 다툼과 화해의 반부음 통한 끈끈한 

유대감 형성, 답답하지만 줄어드는 일탈, 서 

당 생환 속에서 배워가는 가족에 대한 애듯 

함,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준비로 나 

타났댜 

연구찹여자들의 이야기된 삶의 경험은 최종 

연구 멕스트로 구성할 때 개인적, 실제적, 사 

회적 정당성으로 돌아와야 한다. 내러티브 탑 

구는 연구의 관심이 연구자 자신의 경험으로 

부터 나오기 때문에 항상 자서전적인 성격음 

강하게 띤댜 따라서 내러티브 탑구자에게 있 

어 개인적으로 관심있는 연구문제가 사회적으 

로나 공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당화시 

키는 일과 개인의 홍미를 더 큰 사회적 맥락 

및 다른 사람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디-(Clandinin, 2013; Clandnin & Connelly, 

2000). 이 러한 정 당성과 관련한 언구걸과에 내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개인적 정당성 측면에서 연구자는 내러티브 

공간 안에서 머무르며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청학동 서당에서 경험하였 

던 연구자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고 서당에 

서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게 되었다. 연구자는 

연구의 전 과정음 통해 연구찹여자들과 많은 

일상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고들의 삶을 관계 

의 측면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며, 찹여자들이 

서당에서 겪었음 다양한 감정들과 고들이 직 

면한 문제들도 새로운 관집으로 바라보게 되 

었다(Clandnin, 2013). 연구를 진행하기 전 과거 

의 연구자는 학생들을 이해하기보다 어른의 

눈높이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려 하였 

지만, 찹여자들과 함께 연구의 전 과정음 지 

나면서 폭넓은 시각으로 고들을 이해하게 되 

었댜 연구찹여자들 역시 본 연구를 통해 서 

당에서의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었으며 친 

구를 비롯하여 자신과 유의미한 관계에 놓여 

있는 타인에 대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찹여자들은 서당에 것반음 들여놓았음 때 

자신들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변화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자신이 결어온 삶과 결어갈 삶에 대해 

이해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음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실제적 정당성 측면과 관련하여 청학동 서 

당은 인성 · 예전교육을 중심으로 서당으로서 

의 정체성음 유지하되 공교육을 동시에 병행 

하기 때문에 비인가 대안학교로 분류될 수 있 

댜 비인가형 대안학교는 학생 개인에 대한 

맞춤 학습과 돌봄이 가능하고 교육과정 에 유 

언성이 있지만, 내안적 가치를 통해 양성된 

교사의 수가 매우 부족하며 대안 교육의 철학 

적 가치를 내포한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기회와 여건이 취 

약하다 청학동 서당 역시 한문의 경전을 비 

롯해 전통적인 서당교육에 현대의 교육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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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다양한 과목과 교육 프로고램들을 다 

루고 있지만, 교육의 형태가 과거의 서당교육 

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를 이해하 

고 체득해나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여진댜 다행히 본 연구의 찹여자들은 서당 

에서 교육을 받으며 생환한 지 3년 이상 되었 

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당생환에 잘 적응하였 

기 때문에 서당생환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 예 

의범전이 어느 정도 체득되어있다고 볼 수 있 

댜 하지만 서당에 온 지 얻마 되지 않아 적 

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많이 생긴다는 

것을 청소년, 고리고 관련 부모들이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자녀를 청학동에 맡기면서 모든 것이 잘 되기 

를 바라고 청학동에서 부모를 대신해서 전적 

으로 모든 부분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잘못된 부모의 마음이라고 본다. 이 세상에서 

부모보다 잘 돌보아 줄 수 있는 곳은 아무 곳 

도 없댜 청학동 서당에서 며느리로 산면서 

학생들을 최선음 다해 보살펴 주지만 이렇게 

돌봄을 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덩 빈 마음과 

상처들을 채워주지는 못한다고 본다. 

사회적 정당성 측면에서 청학동 서당에 오 

는 학생들은 대체로 가정 내의 문제나 학교부 

적응, 비행문제 등을 안고 있다. 가족해체와 

같은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증가하면서 이의 

부정적 여파로 자녀들이 정서적 불안을 겪거 

나 각종 칭소넌 뭍제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아이들은 가정으로부 

터 충분한 지지와 돌봄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일탈 행동을 할 확률 

이 높다 이는 가정으로부터 원활한 의사소통 

음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기 때문 

에 또래들과 어울려서 단순한 호기심에 시작 

했던 일탈 행동들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다 

른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고 종래에는 더 큰 비 

행행동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편부모나 의 

붓 부모와 같은 구조적인 결손가정의 청소년 

들은 정상적인 부모와 생환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폭력행동음 비롯한 비행에 관여할 가능 

성이 높다는 연구를 비롯하여, 가족의 구조나 

형태보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및 사회적 

지지의 결핍, 가족의 부도덕한 사고 및 행동, 

가족 간의 갈등 등의 요인이 청소년 비행의 

일탈행동과 더 많은 관련이 있다는 연구가 이 

를 뒷받침하고 있디召]남순, 2001; Garnefski & 

Diekstra, 1997). 또한 한부모 가정 인 경우 자녀 

양육과 가정경제를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두 

책임지고 도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정생환을 영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 

댜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으 

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보육원과 같은 아동양 

육시설에 위탁하기도 하지만 국가에서 위탁받 

아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뿐만 아니라 자녀 

들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대안학교를 

선택하는 것이다. 가정은 사회를 형성하는 1 

차 집단으로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음 근본 

적으로 형성하기 때뭍에 매우 중요하다. 가정 

의 구조적인 결함은 기능적인 결함을 불러일 

으키기 마련이며, 그 속에서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이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한 선택권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견뎌가며 삶을 계속 살아나간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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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사회에서는 가족이 해체되고 가정이 붕 

괴되는 사회의 현상들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 

야 하며, 이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또한 대안학교나 서당에 관해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만연해 있는 현 

실 속에서 학생들에게 도시의 학교에서 적응 

하지 못했다는 사회적 낙인을 찍기보다 고들 

음 포용하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본 

댜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 중에서 

내러티브 탐구를 중심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생들의 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찹여자들의 이야기를 다시 산 

아내고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 

써 서당에서 생환하는 중학생들의 삶의 경험 

에 관해 깊이 있게 탑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고 본댜 본 연구결과 연구찹여자들은 서당 

이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심리적 경험과 사회 

적 변화를 겪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연구찹여자들은 면담에 찹여하여 자신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초기 서당생환에서의 

어려움을 떠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 

생각에 마음 아파하면서 나릅의 방식대로 이 

를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노력하였다. 이 

러한 연구 과정 속에서 연구자도 자기 성찰음 

통해 그들의 이야기에 공갑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며, 연구참여자들 역시 자신을 깊이 있 

게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 

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청학동 서당에 대한 기본적인 

실태조사 연구들이 있었지만(공환, 2005; 곽재 

용, 2010)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학생들 

의 삶의 경험 과정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은 

없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청소 

년들이 왜 청학동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어떻 

게 생환하는지, 고리고 어떠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가를 내러티브 탑구방법을 적용하여 구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연구 

찹여자들과 삶을 함께해 온 연구자 뿐만 아니 

라 우리나라 가정과 사회에서 이 학생들에 대 

한 이해와 성장음 함께 공유하고 사회적인 격 

려와 지지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본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문제집이 있어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 

으로 청학동 서당에서 생환하는 경험의 과정 

음 탑구하였댜 하지만 이들은 청학동 서당에 

서 공립 중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생환도 

중요한 영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당에서 생 

환하면서 겪는 이들의 경험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경험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 

다고본댜 

둘째, 청학동 서당에서는 중학생 뿐만 아니 

라 13세 미만의 초등학생들도 함께 생환한다. 

초등학생들은 서당생환에 적응하는데 있어 중 

학생과논 또 다른 경험과정을 겪었으리라 생 

각된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학동 서당에서 생 

활하며 초등학교에 다니는 초등학생들에 관해 

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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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Inquiry into the Experienc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Cheonghak-dong Seod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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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experiences of students hvmg m 

Cheonghak-dong Seodang through a narrative inquiry.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we conducted this 

study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conceptualized by Connelly and Clandinin (1990, 2000). We 

selected three middle school students who lived in Cheonghak-dong Seodang who were believed to be able 

to convey their experiences vividly through research puzzles. The research data were collected by transcnpts 

and research journals as well as transcripts from in-depth interviews. In this study, we attempted to 

analyze data with a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in the mind. Through the narratives released 

by the participants in middle school in Cheonghak-dong Seodang, they starting by living alone, operung 

up to the new Seodang learning and to the adults who were teaching them. They experienced friendships 

m diverse relationships, decreasing deviations, reflecting on their families, and continuing with their 

preparat10n and consideration for a good future. Based on this, we deeply considered the meaning of the 

narrative in the discussion and suggested personal legitimacy, actual legitimacy, and social legitimacy m 

relation to the study. This study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s for understanding the lives of the 

pamopants and providing bette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environments for them. The study 1s 

mearungful in that it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the lives of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m 

Cheonghak-dong Seodang and raises social consideration and awareness of them. 

Keywords: cheonghak-@ng seodang, experience of life, legitimacy, narrative inquiry 


